
채림의 작업은 눈으로 확인되는 형상보다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된다. 그녀의 화면에서 형태는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대신아주 느리게그러나 분명하게 자라난다. 이러한발생적 리듬은메를로퐁티가말한 “보이지않는것(The

invisible)이 보이는 것(The visible)에 스며들어 형상을 생성하는 지각의 층위”[1]와 맞닿아 있다. 전시 제목

‘Ontogenesis’는 바로 이처럼 감각적 형상이 태동하는 과정, 즉 육안으로는 인지되지 않는 생성의 흔적들이 조형

언어로전환되는순간을지시한다.

전통과 현대, 회화와 공예, 자연과 우주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가늠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래도록 한국 현대미술

담론의 핵심 과제였다. 단색화 이후 물성 중심 회화는 “재료가 스스로 말하도록 하는” 조형적 사고를 확장했고[2],

미니멀리즘의 구조적 사고는 “작품과 지각의 관계”를다시 규정했다[3]. 그러나 채림의 작업은 이러한 계보에 단순히

위치하지 않는다. 그녀는 옻칠, 삼베, 한지, 보석처럼 서로 다른 기원과 시간성을 지닌 요소들을 혼융시키며, 브뤼노

라투어가 말한 (Hybrid assemblage : 자연, 기술, 감각, 신체가 동등한 층위에서 얽히는 생성체[4])의 형태를

구성한다. 이 혼융은 단순한 전통의 확장이 아니라, 재료 간의 만남을 통해 또 다른 존재적 발생 방식을 발명하는

과정이다.

작가의 옻칠 화면은 깊고 캄캄한 공간을 펼쳐 놓으며, 빛은 순간적으로 번쩍이지 않고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느리게

환해진다. 이 ‘미세하게 태어나는 빛’의 구조는 바슐라르가 설명한 물질적 상상력의 깊은 시간[5]을 상기시키며, 화면

위 오브제들은 산알처럼 솟아올라 작은 탄생의 사건을 구성한다. 이러한 ‘느리지만 분명한’ 운동성은, 동아시아

미학에서오래도록논의된무상(無相)의형상(없꼴의꼴, 없몬의그림)과도이어진다.

최근 작업에서 채림은 한지의 구김과 삼베의 숨결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며, 재료가 지닌 고유한 시간성과 기원을

화면 위로 호출한다. 이는 잉골드의 (Materials in the making) 재료가 만들어지며 동시에 세계를 생성하는

방식[6]과 유사한 관점을 따른다. 제주 쇠소깍에서 받은 영감은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경계적 장소성과 연결되며, 이

경계의흐름은색과빛의생성방식으로옮겨진다.

느리지만분명하게, 보이지않는것들의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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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2025, 목판에옻칠, 삼베, 한지, 80 × 80㎝

꽃이피는풍경, 2018, 목판에옻칠, 삼베, 자개, 진주, 은, 122 × 162㎝

대지, 2023, 목판에옻칠, 삼베, 한지, 122 × 162㎝

대지, 2023, 목판에옻칠, 삼베, 한지, 122 × 162㎝

춤추는버드나무 , 2017, 목판에옻칠, 삼베,자개, 은, 90 × 45㎝

춤추는버드나무 , 2017, 목판에옻칠, 삼베,자개, 은, 90 × 45㎝

숲속바람의노래연작, 2017, 목판에옻칠, 삼베,자개, 은

대지, 2025, 목판에옻칠, 소창, 한지, 60 × 60㎝

소나무, 2015, 목판에옻칠, 삼베, 자개, 은, 122 x 150 x 30cm

잠시멈춤, 2015, 목판에옻칠, 삼베, 한지, 122 x 122cm

1.

2.

3.

4.

5.

6.

7.

8.

9.

10.

9

결국 채림의 작업이 묻는 것은 “무엇이 보이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탄생하고 있는가”이다. 아주 느린 확장, 미세한

생장,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패턴의 흐름은 제임슨이 말한 표면의 깊이(Depth of the surface)[7]처럼, 외형

너머에 존재하는 생성의 구조를 드러낸다. 존재는 대개 조용히 태어나지만, 그 생성의 움직임은 분명하게 감지된다.

채림의작업은그느리고분명한순간을다시우리앞에가져온다.


